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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제가 발전해 봤자 부자들만 배불린다.”는 말은 정치인들과 죄파성 논객들이 입버릇 처럼 외치는 구호이었습니다. 결국 어느 나라에서든지 부자들을 비난 하면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많이 얻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.  일반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의 선동에는 쉽게 동조하지만 조예가 깊은 경제학자들의 말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.


경제 분석에 관하여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한 연구 발표를 하는 기관은 의회 예산 처 (Congresssional Budget Office)입니다. CBO가 연구하고 조사하여 최근에 발표한 반에 의하면 1980년 이후 경제발전의 혜택을 대부분의 국민이 분명히 얻었다는 것입니다. 그 조사를 살펴보면 하위 20%의 수입층은 1979년 이후 세금을 낸 후의 순 수입이 80%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. 동시에 수입층을 통털어서 최고 1%의 고수입자들도 같은 기간에 80%의 수입증가를 보였습니다. 수입의 중간 층인 20%부터  80%까지의 수입층은 세금 후의 수입이 50% 증가했습니다. 그러므로 수입 증가 율이 가장 높은 층은 최고 1%의 수입 층과 최하 20%층이었습니다.

2017년에 행한 한 조사에 의하면 1984년에 출생한 인구층은 그들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의 부모가 30세 였을 때보다  인플레에숀을 조절한 수입이 17%나 높았습니다. 미국의 경제는 인플레이숀을 조절한 수치로 계산 할 때 경제성장이2017년에 1984년대비 2배였습니다. 그러매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 하위 층과 중산층의 국민은 자기들의 수입은 침체되어 있는 반면  부자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다 차지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. 그러나 사실은 경제가 좋아지는 혜택은 모든 층의 국민에게 다 돌아갑니다. 마치 경제가 바다라면 국민 각자의 경제 혜택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 비유됩니다.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배도 올라가는 것입니다..

세대 별로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경제가 대폭 상승하면 최하층의 국민들이 얻는 혜택이 비율면에서 가장 높고 최 상층 부자들이 얻는 혜택은 비율 면에서 가장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. 물론 절대치로 말하면 부자들의 혜택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즉 100만 달러의 수입자의 10%는 10만 달러 이지민 10만 달러 수입자의 20%혜택은 2만 달러입니다. 그러므로 부자의 10%는 하위층의 20% 비율의 반 밖에 안되지만 절대치는 10만 달러대 2만 달러인 것입니다.이와 같은 연구 조사를 패널 연구 (Panel Study)라고 하는데 세대별로 조사한 패널 연구에 의하면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인플레에숀 조절한 가치로 비교할 때 84%를 더 벌고 최 하위 20%층의 자녀들 중 93%는 자녀 나이였을 때의 부모 보다  더 번다고 나왔습니다. 세금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제랄드 오텐 (Gerald Auten)외 2 명이 1987부터 2007년까지 기간의 세대별 수입을  조사한 결과를  보아도 위에 언급한 동등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

또 한 가지 흥미로운 통계는 12%의 국민은 수입증가율이 최고 1%를 차지했고 39%는 초고 5%, 그리고 56%의 국민은 최상 10%의 수입증가를 보였습니다.  전체적으로 보면 73%의 국민이 일년에 20%의 세금 지불 후의 수입증가를 보였습니다. 또한 숫자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54%의 국민은 25세로부터 65세에 이르기 전에 최소 일년동안  한번 빈곤층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. 즉 궁극적인 결론은 부유층과 빈곤층은 고정된 계층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미국은 아직도 노력하면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.  끝
